
샬롬!

학교의 2분기(quarter)에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야외 활동도 
많아져서 너무 활기차고 좋습니다. 'With 코로나'도 이곳에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축구게임도 하고, 이곳에 있는 대학교와 
농구게임도 했습니다. 조금씩 텐샨 학교의 모습을 다시 찾아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10월 15일에 가을 축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갖는 
가을 축제여서 더 감사가 넘쳤습니다. 디즈니 캐릭터로 옷도 입고, 
행진하면서 연주하는 악단도 있었고, 학생들이 주최한 게임 공간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음식들도 만들어서 팔았고, 댄스 경연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 답답한 마음들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 웃음꽃을 피우면서 즐긴 하루였습니다. 

11월 12일에는 중고등부 중심으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방과 
후부터 밤 11시까지 학교에서 모여 찬양, 말씀, 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과,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 하는 모습이 마음에 울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주님을 부르는 모습이 너무 
귀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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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이 앞서지 않고, 오직 

미래를 걱정하는 텐샨 학교

저희 부부와 자녀들이 서로 

11 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학생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학년 학생들이 주님께 
      졸업 후 계획을 구하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끼며 건강한 가정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곳의 코로나 상황

지난번 선교편지에서 기도 부탁드렸던 8학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되었던 학생들과 가족이 모두 다 회복을 
잘했습니다. 아직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Global TCK Summit 2021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4 개국에서 MK 들을 
섬기고 있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이 Summit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텐션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12명도 참석
해주셨습니다.  텐션 선생님들 대다수가 이런 모임을 
처음 보시고 참석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양선나 선교사는 한국 MK 들의 교육과 어려움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MK 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어떻게 돌보는 것이 좋을지 
토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분별

텐샨 학교 학생들 중 그동안 transition(이동)이 많았고,
이동에 따라 몇 가지 언어들을 혼용하거나 새롭게 배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학습에 지장이 
생기고, 학습 언어가 모호하여 졸업 후의 진로가 애매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학생들과 이야기하며 교류하는 PSE(Personal and
Social Education) 시간에도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음을 느낍니다. 진로가 정서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의 마음과 정서에 민감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학생들을 적합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학생들도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양선나 드림



9-10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9-10)

중고등부 부흥회

교내 축구 경기

농구 시합

가을축제 - 댄스대회 


